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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married immigrant women’s rearing attitudes and lifestyle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Eight multicultural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rom February to April 2019. The countries of origin of the participants were China, Japan, the Philippines, and Vietnam. The average age of the participants was 39, and all except one had graduated from high school or higher. The main results of examining the research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rearing children are summarized. First, the participants’ attitude toward rearing their children involved an autonomous and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 and an affectionate and controlled parenting attitude. The participants used both Korean and the language of their country of origin when talking with their children. The cooperation and role of the participant’s husband in child rearing appeared to involve complex factors. In rearing children, the greatest difficulty was that they lacked Korean language skills, but the advantages of being a foreigner were that their children could learn their native language or visit their home country. Second, all children chose comfortable clothes to wear and take off and be active regardless of gender. Although most of the participants were not good at Korean cuisine, they paid attention to the health of their children and made efforts to cook their children’s favorite foods. All of the children’s sleeping hours ranged from 9 to 10 hours. All of the participants placed particular emphasis on handwashing for their children. Third, the differences in child-rearing attitudes and lifestyle education of children between Korea and the participant’s country of origin varied according to the country of origin and were closely related to the culture of the participant’s country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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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 와서 사는 이주여성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한국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그중에서도 한국어 능력이 낮은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겪는 자녀 양육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녀가 우리 사회의 공동구성원으로서 미래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Choi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영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과 기본 학습 능력의 지체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하였고, Lee & Choi(2016)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움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 양육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Cahe & Hong 2007; Nho 2008; Yoon & Yoo 2011; Han 2012; Lee 2012).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연구(Kim 2019)에서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전통적 가치관의 문화 적응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며, Kim(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겪는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문화적 차이, 언어적 제한, 남편의 지원 부족 등을 들었다. 따라서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이 한국의 언어, 문화, 가치관, 생활방식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어려움이 주목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Woo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표현어휘력과 한국어 읽기 능력이 자녀의 언어발달과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교육에 직결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 관련 연구들은 자녀의 성장 및 발달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국적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모국의 양육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Kim 2009). Eom et al.(2014)에 의하면, 한국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고 자녀 양육에 더 방임적이지만, 베트남 어머니들보다는 유아기 자녀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더 많이 보이므로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 간에도 문화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 국가가 양육 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얻은 Lee(2011)는 어머니의 국적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Lee & Choi(2016)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자녀 양육 태도와 양육 스트레스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 국가별 언어로 번역한 설문지에 어머니 자신이 직접 기록해서 얻은 결과를 분석한 점이 다수의 다문화가정 어머니 대상의 설문조사 연구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은 Park & Jeong(2018)이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즉 동남아 국가 출신의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아버지들과는 달리, 일본 출신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아버지들은 아내의 자녀교육 방법에 만족하며 일본식 자녀교육 방법을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이다. 한국이 같은 동양 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출생 후 20년 이상을 모국에서 살면서 생활문화에 익숙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살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면 양질의 미래 인적자원 양성이라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 국가별로 자녀 양육 태도를 파악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은 유아의 사회적 성숙도와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Kim & Moon 2006),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은 유아의 나이가 어릴수록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yun & Kim 2011). 일반적으로 한국 가정에서는 영유아기 자녀의 경우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경향이 있으므로 어머니가 자녀의 생활 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도 예외가 아니어서 어머니의 자녀 양육의 방식과 태도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초등학생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Lee et al. 2015)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보다 일반가정 자녀의 식습관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집중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일반가정의 자녀와 동등하게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공동체 생활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녀가 어릴 때부터 생활 습관과 관련한 지도와 교육이 일반가정 자녀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모의 양육 태도와 관련한 일반가정 유아의 생활 습관에 관한 연구(Kim & Moon 2006; Byun & Kim 2011)에서는 청결, 질서, 예절, 절제를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다루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도 소아청소년기의 성장 발달과 건강 관리를 위한 수면, 운동 및 야외활동, 식생활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Korea Medical Pharmacy News 2016), 유아의 건강한 의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Jeong & Park 2018) 외에 유아의 생활 습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생활 습관과 관련한 연구도 별로 없는 실정이나, Park & Jeong(2018)은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아버지의 시각에서 본 유아의 건강, 의생활, 식생활, 수면, 운동 등의 생활 습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의 대부분은 가계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집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자녀의 생활 교육과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할만한 연구 결과를 얻기에는 다소 미흡하였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에 다문화가정에 관한 연구 동향을 조사한 Hwang(2020)의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12년간 발행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가정 부모의 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양적 연구가 질적 연구보다 더 많이 수행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Lee & Park(2020)도 2010년부터 10년간 KCI 등재학술지와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가정 유아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균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일대일 심층 면담하는 방식의 질적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에서 자녀의 양육과 생활 습관을 위한 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직접 자녀의 양육 태도는 어떠하며 자녀의 생활 습관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 태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의 생활 습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 따라 자녀의 양육 방법과 생활 습관 교육 방법은 다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대상인 연구참여자는 경상북도 A시에 거주하며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이 한국어 대화가 가능하고 한국인 남성과 8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만 5세~7세의 자녀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8명이었다. 이들은 4개국(중국 2명, 일본 2명, 필리핀 2명, 베트남 2명) 출신으로서 2019년 2월~4월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직접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국제결혼 경로는 지인 또는 친척 소개, 직장동료 관계, 동일 종교,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것이며 나이, 학력, 직업과 자녀에 관한 인적 사항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8명의 연구참여자는 편의상 출신국의 영문 알파벳 순으로 구분하였으며 ‘참여자 C1~참여자 V2’로 명명하였다.

        
          Table 1. 
				
          

          
            Personal information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Participant
              	Age
(yrs)
              	Country of
origin
              	Educational
background
              	Job
              	Marriage
period
(yrs)
              	Child
            

            
              	Age
(yrs)
              	Sex
              	Number
(person)
            

          
          
            	C1
            	36
            	China
            	College
            	Chinese workbook teacher
            	9
            	7
            	Boy
            	1
          

          
            	C2
            	42
            	China
            	High school
            	Production worker
            	9
            	5
            	Boy
            	2
          

          
            	J1
            	33
            	Japan
            	Junior college
            	Kindergarten (Japanese) teacher
            	9
            	6
            	Girl
            	2
          

          
            	J2
            	48
            	Japan
            	High school
            	Housewife
            	11
            	7
            	Girl
            	2
          

          
            	P1
            	33
            	Philippines
            	High school
            	Cook
            	8
            	6
            	Boy
            	2
          

          
            	P2
            	39
            	Philippines
            	College
            	Nursing care worker
            	13
            	5
            	Boy
            	4
          

          
            	V1
            	43
            	Vietnam
            	Junior college
            	Interpreter
            	19
            	7
            	Boy
            	3
          

          
            	V2
            	35
            	Vietnam
            	Elementary school
            	Self-employment
            	9
            	7
            	Girl
            	1
          

        

        

        연구참여자들의 나이는 33세~48세(평균 39세)였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3명, 2년제와 4년제 대학교 졸업 각 2명, 초등학교 졸업 1명이었다. 직업은 자영업, 서비스업,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결혼 기간은 8년~19년(평균 11년)이었고 자녀 수는 1명~4명(평균 2명)이었다.

      

      
        2. 자료의 수집과 분석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지인으로부터 또는 A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소개받았다. 연구참여자는 개인별로 연구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참여 일정을 정한 후 연구자의 연구실을 방문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인터뷰 전에 각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의 자필로 서명한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심층 면담은 90분~120분 동안 이루어졌는데 연구참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화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도록 질문을 천천히 하고 중간중간에 질문 내용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연구참여자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면담 방식은 미리 정리한 내용의 질문을 연구자가 순서대로 질문하고 연구참여자가 답변하는 구조화 면담과 연구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보충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생각을 보다 깊고 폭넓게 제공받는 반구조화 면담(Lee & Kim 2002; Kim et al. 2015)을 병행하였다.

        면담한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전부 녹음하였고 구체적인 정보를 빠뜨리지 않도록 중요한 부분은 서면으로도 기록하였다. 음성녹음 자료는 전사하는 과정에서 반복하여 들은 후 녹음 내용을 빠짐없이 전사하여 엑셀 파일로 정리하였다. 엑셀 파일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연구참여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코드화하여 내용별로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 태도의 내용은 양육 태도의 유형, 자녀와의 의사소통 언어와 자녀의 언어교육, 자녀 양육에서 남편의 역할, 한국에서 자녀 양육의 어려운 점, 외국인이라서 자녀 양육에 좋은 점이 중심이 되었다. 생활 습관 교육은 의식주 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어린 자녀의 주생활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므로 수면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어릴 때부터의 건강 관리에 대한 가정 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생과 청결을 포함시켰다.

      

    

    

  
    
      Ⅲ. 결과 및 고찰
      심층 면담 내용을 자녀 양육 태도, 자녀의 생활 습관 교육, 한국과 출신국의 자녀 양육 태도와 자녀의 생활 습관 교육의 차이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고 다시 각각의 세부 내용을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녀 양육 태도
        이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전반적인 양육 태도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자녀와의 의사소통 언어와 자녀의 언어교육, 자녀 양육에서 남편의 역할, 한국에서 자녀 양육의 어려운 점, 외국인이라서 자녀 양육에 좋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자녀 양육 태도의 유형
          연구참여자의 양육 태도 유형은 선행연구(Jeong & Park 2018)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각 연구참여자에게 Schaefer et al.(1959)의 자녀 양육 태도 모델을 제시하고 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 자신의 양육 태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결정하였다. 자율-애정(Ⅰ), 애정-통제(Ⅱ), 통제-거부(Ⅲ), 거부-자율(Ⅳ)의 4개 영역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양육 태도의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Country of origin
                	China
                	Japan
                	Philippines
                	Vietnam
              

            
            
              	Participant
              	C1
              	C2
              	J1
              	J2
              	P1
              	P2
              	V1
              	V2
            

            
              	Rearing attitude area
              	Ⅰ
              	Ⅰ≤Ⅱ
              	Ⅰ≥Ⅱ
              	Ⅱ
              	Ⅰ
              	Ⅰ=Ⅱ
              	Ⅱ
              	Ⅰ
            

          

          
            
              Ⅰ: Between autonomy and affection Ⅱ: Between affection and control
            

            
              (Ⅲ: Between control and denial Ⅳ: Between denial and autonomy)
            

          

          

          연구참여자들의 자녀 양육 태도는Ⅰ영역과 Ⅱ영역에 속하여 자율적이면서도 애정적인 양육 태도와 애정적이면서도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자율, 애정, 그리고 통제하는 양육 태도를 보였다. 다만 참여자 C2와 참여자 J1의 양육 태도는 Ⅰ영역과 Ⅱ영역에 속하나 참여자 C2는 Ⅱ영역에, 참여자 J1은 Ⅰ영역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하였다. 참여자 P2는 Ⅰ영역과 Ⅱ영역이 같다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수용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고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함에 따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애정적이면서도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나타낸다는 연구(Lee & Choi 2016)에 비추어볼 때, 한국어 대화가 가능한 이 연구의 참여자들도 자율적이면서도 애정적인 양육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Kim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모국어보다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였을 때 어머니가 더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 태도를 나타내었다는 점을 볼 때, 이 연구의 참여자들도 한국에 이주해와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에서 살기 시작한 초기보다는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일본 출신 어머니들이 공통으로 Ⅱ영역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애정적이면서도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 점이 주목할 만한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못하게 하고 규칙 준수를 강조하는 일본의 가정 교육과 생활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2) 자녀와의 의사소통 언어와 자녀의 언어교육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것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졌으므로 이 연구의 참여자들이 자녀와 의사소통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이며 자녀의 언어교육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자녀와의 의사소통 언어는 무엇인가?
지금은 한국어로 말하는데 아이가 세 살 전에는 중국말도 한국말도 잘 안 했어요. 아이가 지금은 한국말 더 잘하지만 내가 한국말 할지 중국말 할지 고민했었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말이 늦었어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말이 늦어요(참여자 C1). 한국어로 소통해요(참여자 C2). 주로 한국말로 하고 일본말로 할 때도 있어요(참여자 J1). 일본어로 얘기해요. 일본어로 해서 모를 것 같은 것은 한국어로 하는데 아이가 한국어를 더 잘해요(참여자 J2). 아이와 의사소통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해요. 아이는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해요(참여자 P1). 아이와 한국어로 말해요(참여자 P2). 아이와는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베트남어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참여자 V1). 아이와 한국어로 말해요. 베트남어 가르쳐 주고 싶을 때는 베트남어를 가르쳐 줘요(참여자 V2). 

          연구참여자의 다수는 자녀와 대화할 때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지연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참여자 C1의 의견으로도 확인되었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한국어 능력과 발달에 관련하여 어머니 대상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유아 대상의 언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과 단체에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어떠한 이유로든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는 자택 방문 교육과 같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에 관해 심층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Chang et al. 2019),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지원 체계의 확대를 주장한 연구(Jeon et al. 2019)를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2) 자녀의 언어교육에 대하여 
중국어 잘하면 되지 영어도 잘해야 하나 생각해요(참여자 C1). 아이가 조금 크면 중국어를 천천히 가르칠 거예요(참여자 C2).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에서 영어 수학 공부 외에 한국어 좀 더 가르쳐달라고 부탁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쓰기나 읽기가 괜찮다고 하니까 언어 때문에 특별히 더 공부시키는 것은 없어요(참여자 J2). 나는 아이와 필리핀어로 말하지 않고 영어와 한국어로 말해요(참여자 P1).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데 아이가 잘 따라와요(참여자 P2). 아이를 다문화센터 이중언어 캠프에도 보내고 베트남에도 두 번 가서 배우게 했어요. 한국어를 잘하도록 신경 쓰고 있는데 아직 한국어 쓰기가 잘 안돼요(참여자 V1). 

          많은 경우에 일반가정의 부모는 자녀가 영어를 잘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한국어와 자신의 모국어를 잘하기를 원하고 모국어를 직접 가르치려는 의지와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중에서도 참여자 J2와 참여자 V1은 자녀의 한국어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참여자 P1의 경우 출신국에서는 모국어와 함께 영어를 사용하므로 자녀와 대화할 때도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영어를 배우는 기회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며, 참여자 P2도 자신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어 자녀에게 직접 영어를 가르침에 따라 자녀가 영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3) 자녀 양육에서 남편의 역할
          연구참여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자신과 남편의 자녀 양육 태도에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1) 남편의 협조와 관련하여
밤 9시부터 30분간 내가 한국어 공부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 목욕시키고 화장실도 데리고 가고 도와줘요(참여자 P1). 남편이 아이랑 같이 놀아주고 많이 도와줘요(참여자 V1). 남편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공부도 도와주고 친구처럼 놀아주니까 아이가 아빠를 친구처럼 생각해요. 지금은 내가 식당을 하니까 남편이 많이 도와줘요(참여자 V2).

          
남편이 매일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도와주지 않아요. 전에 안 바빴을 때는 아이 공부를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은 바빠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참여자 C2). 남편이 가게를 운영하고 바빠서 주말에도 집에 없어서 도와주는 일이 거의 없어요(참여자 J1). 남편이 특별히 해주는 건 없고 내가 부탁하면 해주지만 스스로 해주는 건 없어요(참여자 J2). 남편은 집안일에 관심 없고 TV만 보고 가끔 아이와 놀아줘도 공부를 도와주는 건 없어요. 그냥 한국 방식대로 하라고 해요. 나를 믿고 맡겨요(참여자 P2).	

          연구참여자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협조를 받고 있는가를 물어본 질문에 관한 결과는 남편이 아내를 잘 도와주는 경우(참여자 P1, 참여자 V1, 참여자 V2)와 아내가 부탁하면 들어주거나 아내에게 맡기는 경우(참여자 C2, 참여자 J1, 참여자 J2, 참여자 P2)의 두 그룹으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남편의 직업이나 성격으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이 가지는 자녀 양육의 부담이 전자의 경우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2) 자녀 양육에서 자신과 남편의 다른 점
남편이 자녀 양육에 별로 간섭하지 않고 나한테 맡겨요(참여자 C1). 남편은 아이한테 예쁘다 귀엽다고만 하고 사랑만 줘요. 나는 내 룰대로 아이를 키워요(참여자 J2). 애 키우는데 남편과 의견이 다른 점은 없고 남편이 나를 그냥 믿고 맡겨요(참여자 P2).

          
다른 점 없어요. 같이 키워요(참여자 P1). 아이가 설사했을 때 한 번 싸운 적 있어요. 나는 아이가 설사할 때 물 주고 우유도 주었는데 남편은 설사할 때 우유를 주지 말라고 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 키우는 데 남편과 어려움이 없어요(참여자 V2). 

          
나는 아이가 건강하고 똑똑하면 되는데 남편은 아이가 공부도 잘해서 학교에 가면 1등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C2). 남편이 아이한테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아요. 나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피곤해하면 학습지 공부도 안 하게 해요(참여자 V1). 

          자녀 양육에서 남편의 자녀 양육 태도가 연구참여자 자신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의견은 자녀의 양육을 남편이 아내에게 거의 맡기거나(참여자 C1, 참여자 J2, 참여자 P2), 남편과 아내의 양육 태도에 별로 차이가 없거나(참여자 P1, 참여자 V2), 남편과 양육 태도가 다른(참여자 C2, 참여자 V1) 세 가지 경우로 나뉘었다. 자녀의 양육을 남편이 아내에게 거의 맡기는 경우는 남편이 직업상 바쁜 이유도 있겠지만 아내와 함께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남편의 의지와 아내의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또한 자녀 양육에서 남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협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잘 도와주는 경우와 아내가 부탁하면 들어주거나 아내에게 맡기는 경우로 나뉘었는데 이것은 한국의 일반가정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며 남편 개인의 성향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부의 가치관과 태도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에서 자녀 양육의 어려운 점 
          생활문화와 교육환경이 다른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대한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시댁에 다녀오면 아이가 엄마 말 안 듣고 시댁에 안 가면 엄마 말 잘 들어요. 시어머니는 손자 보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시댁에 안 보내고 싶어요(참여자 C1). 문화도 틀리고 아이가 한국 애들보다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공부도 한국 엄마들은 잘 가르쳐 주지만 나는 못 가르쳐줘서 걱정이에요. 아이 아플 때 병원 가는 것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어려워요(참여자 C2). 아이 학교에 가면 언어 때문에 빨리 정보를 파악 못 하는 게 있어요. 한국 엄마들 몇 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데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요(참여자 J2).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디를 가든지 남편과 함께 가야 해요. 병원에 가도 아픈 곳을 자세히 표현하지 못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참여자 V1). 아이 초등 입학 후 한국 공부 수준이 어려워요. 아이가 공부 가르쳐달라고 하지만 어려워서 못 가르쳐 주고 그럴 때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요(참여자 V2). 나는 아이를 태권도나 다문화센터만 보내고 다른 학원에는 안 보내요. 한국 엄마들 모이면 자기 애들 자랑하고 여러 가지 학원 보내는 것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돼요(참여자 P2). 

          연구참여자들이 겪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8년 이상을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인 어머니들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고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으로 어머니 모임에서의 소외감, 자녀의 공부를 직접 도와주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Woo et al.(2009)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표현어휘력과 읽기 능력이 자녀의 언어발달과 정적인 상관이 있어 어머니 대상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참여자 P2의 경우는 자녀를 한국 아이들처럼 여러 군데 학원에 보내지 못함으로 인한 경제적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1의 경우와 같이 시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오히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한국인의 현대적 가정 문화에 익숙해진 것으로도 추정해볼 수 있겠다.

        

        
          5) 외국인이라서 자녀 양육에 좋은 점
          
아이가 중국 여행도 자주 가고 중국도 보고 한국도 보고 비교할 수 있어요. 아이 성격도 생각이 짧지 않고 시야도 넓어지고 사고의 폭이 넓어져요(참여자 C1). 아이에게 일본 문화 좋은 것도 가르치고 일본어도 가르치니까 좋아요. 한국말과 일본어 2개 국어 말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J1). 좋은 점은 특별히 없고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해요(참여자 P1). 영어도 말하고 필리핀도 방문할 수 있고 비행기도 탈 수 있어서 좋아요(참여자 P2).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도움이 되거나 장점은 대체로 자녀가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중에서도 자신의 모국을 방문하면서 자녀의 시야와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는 참여자 C1과 모국의 좋은 문화를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참여자 J1의 생각과 태도는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고유의 문화적 배경과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주장(Rhee et al. 2013)을 뒷받침하는 예가 될 수 있다.

        

      

      
        2. 자녀의 생활 습관 교육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의 의생활, 식생활, 수면, 위생과 청결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의생활 
          자녀가 즐겨 입는 옷은 무엇이며 어느 옷을 입을지를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이는 체육복을 제일 많이 입어요. 내가 챙겨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입어요(참여자 C1). 아이가 편안하고 부드러운 옷, 티셔츠와 바지 헐렁한 옷을 좋아해요. 내가 아침에 옷을 꺼내주면 아이가 봐서 괜찮으면 그냥 입고 아이가 싫어하면 다른 옷으로 바꿔 줘요(참여자 C2). 아이가 심플한 옷과 캐주얼한 옷을 좋아해요. 옷은 내가 골라주는데 아이가 마음에 들면 그냥 입고 싫을 때는 아이가 다른 옷을 꺼내입어요(참여자 J1). 편안한 옷을 입혀요. 중고도 많이 얻어서 입히는데 중고지만 아이는 주는 대로 잘 입어요. 일본식 습관이에요(참여자 J2). 아이가 청바지 좋아해요. 내가 옷을 선택해주면 아이는 잘 입어요(참여자 P1). 아이가 캐릭터 있는 옷들 좋아하고 바지 좋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서 내가 옷을 아이에게 보여주면 입고 싶은 옷을 직접 선택해요(참여자 P2). 아이가 편안한 옷을 좋아해서 체육복을 많이 입어요. 내가 주는 옷을 입어요(참여자 V1). 아이가 운동복을 좋아해요. 내가 골라주는 옷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선택해서 입어요(참여자 V2).

          만 5세의 일반가정 여아와 만 5세~6세의 다문화가정 여아가 예쁜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나(Jeong & Park 2018; Park & Jeong 2018),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입고 벗기 편하거나 활동에 편한 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또래 집단과 어울리고자 하는 동조 현상을 나타낸 것이거나 또는 유아기와 아동 초기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활동을 하면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하기에 편하고 적합한 옷을 선호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녀의 옷은 어머니가 챙겨주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자녀의 의생활에 어머니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가정 어머니의 착의 행동이 유아의 의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Jeong & Park 2018)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착의량이 자녀의 착의량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Lee(2010)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연구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착의 행동과 착의량을 조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린 자녀의 의복 착용에 어머니의 영향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2) 식생활
          연구참여자들의 자녀가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이며(A) 어머니가 자녀의 식생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B)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어린 자녀의 식생활은 영양과 건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전체 연구참여자의 의견과 반응을 정리해보았다.

          
A: 아이가 치즈, 피자, 양식 잘 먹고 중국 음식도 잘 먹어요. 내가 중국 요리 잘해서 남편도 아이도 한국 음식보다 중국 음식을 더 좋아해요. B: 고소하고 맛있는 거 위주로, 주로 볶음 음식 해줘요. 아이가 싫어하는 거 안 먹으면 영양소도 많고 몸에도 좋고 키도 잘 큰다고 먹어보라고 하면 좀 먹어요. 가끔은 피자나 치킨을 배달시켜서 먹지만 아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안 줘요(참여자 C1). 

          
A: 아이가 고기 좋아하고 돈가스 잘 먹고 채소도 잘 먹어요.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해서 주로 한국 음식을 만들어 줘요. B: 아이가 좋아하는 위주로 만들고 건강도 신경 써요. 아이가 호박이나 고구마를 싫어해서 밥에 같이 쪄서 먹도록 해주고 있어요. 과자, 초콜렛은 건강에 안 좋다고 설명하고 못 먹도록 해요(참여자 C2). 

          
A: 순대국밥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 없어요. 엄마가 만든 음식은 다 맛있다고 잘 먹는 편이에요. B: 아이가 편식 안 하고 잘 먹어요. 아이가 살쪘다고 해서 일단 단것은 먹지 말고 운동도 하자고 말해줬어요. 라면을 너무 먹고 싶어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맵지 않은 라면 먹게 해요. 맛도 영양도 신경 쓰지만 맵고 짜지 않은 음식을 만들어줘요. 아이가 채소 먹는 것을 싫어하니까 아이 모르게 음식에 넣어요. 음료수 대신 따뜻한 보리차 줘요. (참여자 J1). 

          
A: 내가 만드는 건 거의 일식이라서 아이가 매운 거 못 먹고 한식도 맵지 않은 미역국, 된장국, 나물 만들어줘요. 아이는 한식보다는 일식 먹고 싶다고 말해요. B: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고 몸이 작아서 영양에 중점을 두고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과자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통제해요. 아이는 엄마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와요(참여자 J2). 

          
A: 잘 안 먹어요. 채소, 시금치, 돼지고기볶음, 카레 좋아해요. 아이에게 한식을 주로 해 줘요. 왜냐하면 내가 가끔 필리핀 음식 해 줘도 아이는 맛없다고 안 먹어요. B: 아이가 몸이 약해서 영양에 중점을 두고 과자나 단것 많이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건 먹으라고 지도해요. 아이가 치과 가는 것이 무서워서 엄마 말 잘 들어요(참여자 P1). 

          
A: 아이가 단무지, 피클처럼 새콤달콤한 것 좋아해요. 과일 잘 먹어요. 매운 음식, 김치 잘 안 먹고 한국 음식 좋아해요. 내가 필리핀 음식 해서 아이한테 먹어보라고 해도 아이가 맛없다고 안 먹어요. 필리핀 음식 외에는 뭐든지 같이 잘 먹어요. B: 아이를 지도하는 거 별로 없어요. 아이에게 특별히 신경 안 쓰고 가족들 그냥 같이 먹어요. 맛도 특별히 신경 안 쓰고 그냥 일상으로 만들어줘요. 음료수는 못 먹게 하고 우유 먹게 해요(참여자 P2). 

          
A: 면, 치킨, 과자, 고기 좋아하고 양파, 채소 안 먹고 한국 음식 좋아해요. 아이는 베트남 향신료 냄새 싫어해요. B: 아이가 밥과 고기를 좋아해서 잘 먹는 것 위주로 해 줘요. 햄버거 안의 양파는 안 먹는데 볶음밥이나 카레에 넣으면 먹어요. 아이가 밥을 먼저 먹고 그 이후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줘요(참여자 V1). 

          
A: 아이가 미역국, 다시마, 딸기, 파인애플, 고기 잘 먹어요. 한국 음식도 먹고 베트남 음식도 잘 먹어요. 베트남 음식은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만들어 줘요. B: 아이 건강에 신경 써요. 베트남 음식도 가끔 해주면서 엄마 나라 음식이니까 먹어보라고 하고 입에 안 맞으면 안 먹어도 된다고 얘기해 줘요. 사탕은 치아에도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설명하면 아이가 말을 들어요(참여자 V2).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는 대체로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잘 먹으나 어머니 나라의 음식에 대해서는 기호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먹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 친숙해진 경우(참여자 C1, 참여자 J2)와 그렇지 않은 경우(참여자 P1, 참여자 P2, 참여자 V1, 참여자 V2)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유아기에 형성된 식습관이 자녀의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유아기 및 어린 자녀의 식생활은 국민 건강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의 식생활 태도와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식생활 태도가 자녀의 식생활 태도와 생활 습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Park & Lee 2010)와 유아의 식사패턴이 유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Yang(2020)의 연구로 미루어 볼 때, 유아기 및 어린 자녀의 포괄적 개념의 식습관이 생활 습관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한국 요리가 서툴러도 자녀의 영양과 건강에 신경 쓰면서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과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해주는 정성과 노력을 나타낸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참여자 C2와 참여자 J1은 아이가 싫어하는 식품을 아이 모르게 음식에 섞어 요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녀의 식생활 교육과 지도에 긍정적인 면을 드러낸 결과라고 판단된다.

        

        
          3) 수면
          수면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인으로 알려짐에 따라 밤에 자녀를 몇 시간 자도록 하게 하는지,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이는 누구와 자는지에 관한 자녀의 수면 환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아이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자요. 아이가 잘 때 엄마가 옆에 있으라고 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이야기도 하고 동화책도 읽어줘요. 중국 동화책은 중국어로 읽어주고 한국 동화책은 한국어로 읽어줘요. 잠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데리고 자고 있어요(참여자 C1). 아이가 밤 10시에 자고 아침 7시나 8시 일어나요. 잠자기 전에는 내가 한국 발음이 잘 안 되어서 동화책 읽지 못해서 대신 CD를 틀어줘요. 잘 때는 내가 데리고 자요(참여자 C2). 아이는 저녁 8시~9시에 자고 아침 6시 30분~7시 사이에 일어나요. 학교에 가서 빨리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요. 작년까지는 자기 전에 내가 한국 동화책 읽어줬어요. 잠은 엄마랑 자겠다고 해서 한 방에서 함께 자요(참여자 J1). 아이는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잠자는데 자기 전에는 내가 일본 동화책을 일본어로 읽어주고 있어요. 가족이 같은 방에서 함께 자요(참여자 J2). 아이가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자고 그림그리기 좋아해서 잠들기 전에는 아이가 그림을 그려요. 내가 한국어를 잘 못 하니까 그린 그림을 가지고 무슨 뜻인지 영어로 써서 한국어로 알려줘요(참여자 P1). 식구 모두 저녁 8시 30분~9시 정도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자기 전에 동화책 읽어줬는데 요즘은 안 해요. 아이는 나랑 함께 자요(참여자 P2). 아이가 TV나 컴퓨터 못 하게 밤 10시 전에 재우고 아침 7시~7시 30분에 일어나요. 아이가 혼자 못 자서 내가 데리고 자요(참여자 V1). 아이는 밤에 9시 반쯤 자고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요. 아이는 엄마 아빠와 같은 방에서 자요. 크면 따로 자게 할 거예요(참여자 V2).

          자녀의 수면시간은 9시간~10시간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가정의 만 5세 유아의 수면시간이 10시간 미만이었다는 An et al.(202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면시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자녀를 직접 데리고 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은 자녀의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 아주 어린 시기부터 따로 재우는 서양식 양육 방법보다는 한국식 양육 방법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점의 후속 연구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4) 위생과 청결
          
바깥에서 놀고 오면 손 씻으라고 하고 머리카락 냄새나면 샤워하라고 해요. 지금은 아이 혼자서 스스로 해요. 나와 함께 세수하고 양치해요(참여자 C1). 아이가 바깥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비누로 손을 잘 씻으라고 교육해요. 대충 씻으면 다시 제대로 씻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아이가 땀 많이 흘려서 매일 목욕시켜요(참여자 C2). 아이가 식사 전후, 화장실 다녀오면 손 씻기는 습관이 되어 스스로 잘해요(참여자 J1). 밖에 나갔다 오거나 화장실 다녀온 후 손 씻기, 시간 정해서 알람 해 놓고 TV 보게 해요(참여자 J2). 건강을 위해 운동하게 해요. 손 씻기, 양치하기, 발 씻기를 나와 아빠가 함께 지도하고 있어요(참여자 P1). 아이가 바깥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손 씻으라고 얘기해요(참여자 P2). 아이에게 손 씻거나 물티슈 사용하라고 말해요(참여자 V1). 아이가 어릴 때는 내가 손 씻으라고 말하고 씻었는데 초등 입학 후 교육 잘 받아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 놓고 스스로 손 잘 씻고 화장실 사용 후에도 스스로 씻어요(참여자 V2).

          자녀의 위생과 청결에 관해서는 부모의 지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게 특별히 손 씻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잘 받은 자녀는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손 씻기가 습관화되어 있음이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참여자 J1, 참여자 V2). 한편 참여자 J1과 참여자 P1이 자녀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권하는 것은 운동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자녀 스스로가 인지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 한국과 출신국의 자녀 양육 태도와 자녀의 생활 습관 교육의 차이 
        연구참여자들은 4개국 출신으로서 국가별로 2명씩 참여하였는데 이들이 출신 국가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국가의 생활문화, 교육환경, 언어의 공통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같은 국가끼리 묶어서 정리하였다.

        
한국에서는 엄마가 아이한테 다 해주니까 아이들이 약해지는 것 같고 징징대요. 중국 애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다 해야 하니까 한국 애들보다 더 강해요. 중국은 56개 민족이고 서로 잘 어울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 민족이라서 다른 민족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C1). 한국은 중국과 비슷하지만 한국은 예의를 많이 강조해요. 공부시키는 건 중국과 비슷해요(참여자 C2).

        
한국 엄마들은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강한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일본 엄마들은 너무 안 하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해요. 어느 나라가 더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다 안 해주는 이유는 아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엄마들과 한국 애들은 자유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생활 교육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자는 시간도 정확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기본생활 교육을 철저히 해요. 식당에서도 한국 엄마들은 애들이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떠들어도 제지하지 않아요. 식당에서 일본 엄마들은 엄하게 교육해요. 나는 한국 엄마들보다 더 엄하게 교육하지만 일본 엄마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키우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한국에 많이 적응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한국 가정보다 엄하게 키우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해요(참여자 J1). 일본에서는 룰이 가장 중요해요. 룰 안 지키면 완전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남한테 피해 주거나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한국 엄마들은 식당에서 떠드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안 하는 게 이상했어요. 일본 아이들은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데 한국 애들은 적극적인 게 좋아 보여요. 일본 애들은 주변 사람들 신경 많이 써요. 눈치를 봐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애들이 어디서나 떠들어도 엄마들이 가만히 두는 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요즘에는 적응이 되었어요. 한국 애들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줘요(참여자 J2).

        
필리핀에서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큰소리로 야단쳐요. 한국에서는 때리지 않고 소리치지 말고 말해야 해요. 한국에서는 잘못하면 설명해요. 필리핀 애들은 때려서 키우니까 행동 똑바로 해요. 필리핀에서는 밥도 스스로 먹도록 하는데 한국에서는 떠먹여 주고, 안 먹으면 다른 반찬 더 줘요. 남편이 애들 안 때리고 말로만 하고 나한테 말 심하게 한다고 주의도 줘요. 한국식 방법에 불만은 없어요. 때려서 키우지 않고 말로 설명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화나서 때리면 아이가 그런 행동 배워서 다른 애들 때릴까 봐 때리지 않고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참여자 P1). 필리핀에서는 자녀가 무조건 엄마 말 따라야 해요. 한국에서는 대답만 하고 안 따라서 너무 스트레스예요(참여자 P2).

        
한국은 자녀들에게 공부 많이 시키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않아요. 베트남에서는 요즘은 잘 사는 가정에서는 학원에 보내지만 대부분 어렵게 살아요. 아들은 집안일 안 시키고 딸만 시켜요(참여자 V1). 베트남에서도 어른을 공경해요. 베트남에서는 돈이 있으면 자녀를 많이 낳고 가난하면 적게 낳아요(참여자 V2).

        연구참여자의 출신국과 한국의 자녀 양육 방법의 다른 점에 관한 의견을 출신 국가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대체로 일본과 필리핀 가정에서는 한국보다 자녀를 엄하게 양육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중국에서는 자녀를 강하게 키우는 것으로 보였다. 베트남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학력이 다를 것으로 추정되며 과거의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에서도 남존여비의 가치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연구참여자 출신 국가의 자녀 양육 방법은 그 나라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신의 교육적 가치관과 다른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Yin & Jang(2012)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자녀 양육방식이 모국과 많이 다름을 느끼는 양육스트레스가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출신 국가의 문화와 교육의 가치관과 장점을 훼손하지 않고 한국의 자녀 양육방식에 거부감 없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로 별도의 자녀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

        반면에 한국의 일반가정에서도 한국인들은 다른 민족을 싫어한다는 참여자 C1의 지적은 한국인에게 인종 차별적 요소가 있음을 내포한다는 의미에서 깊이 새길 필요가 있겠다. 일본 출신 어머니들(참여자 J1, 참여자 J2)은 한국의 일반가정에서는 자녀를 자유방임적으로 키우면서 자녀에게 기본생활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했는데, Park & Jeong(2018)의 연구에서 일본 출신 여성을 아내로 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아버지들은 아내가 자녀의 기본생활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해 신뢰를 나타낸 것과도 일치한다. 한편으로는 연구참여자들도 한국 아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점(참여자 J1, 참여자 J2), 한국의 일반가정에서는 자녀를 때리지 않고 말로 설명하는 점(참여자 P1), 어른을 공경하는 점(참여자 V2)은 한국의 자녀 양육방식의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연구참여자들에게 한국의 자녀 양육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를 추가로 더 해보라고 권했을 때 일본 출신의 참여자 J2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였다.

        
“한국에서는 룰을 안 지켜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 지키는 게 많아서 교통사고도 많은 것 같아요. 지켜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그게 부족해요. 순서를 지키는 것, 공공질서 지키는 것 등 아이들부터 교육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니까요. 어른이 야단치면 ‘죄송합니다’라고 안 하고 애들이 어른한테 따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어려서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가르치는 엄격한 가정 교육이 공공질서의 준수로 이어지는 일본 사회에서 교육받고 생활해 온 어머니가 한국에 살면서 느끼는 자녀교육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한국과 일본의 어머니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다르다(Bae et al. 2015)고 할지라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생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연구참여자들이 인정한 한국의 좋은 풍습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녀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사회적인 활성화와 함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도 기본생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Ⅳ.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 이주해온 외국인 여성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은 후 자녀 양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양육 태도와 생활 습관 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8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하고 만 5세~7세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8명으로서 2019년 2월~4월에 이 연구를 위한 심층 면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출신 국가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의 4개국이며 국가별로 2명씩 연구에 참여하였고, 평균 나이는 39세였으며 학력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이었다.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 태도, 자녀의 생활 습관 교육, 출신 국가에 따른 자녀 양육 방법과 자녀의 생활 습관 교육 방법의 차이에 관한 것이었다. 각 연구참여자와의 심층 면담한 음성녹음 자료를 전사하고 분석한 후 얻은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자녀 양육 태도는 자율적이면서도 애정적인 양육 태도와 애정적이면서도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대화할 때는 대체로 한국어와 자신의 모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모국어를 자녀가 잘하기를 바라면서 자녀에게 직접 가르치려는 의지와 태도를 나타냈는데, 그중에서도 필리핀 출신의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와 영어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자녀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는 효과가 있었다. 자녀 양육에서 남편의 협조와 역할에 대한 의견은 남편의 성격, 직업, 가족관계 등의 복합적 요인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나, 연구참여자의 출신 국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연구참여자 자신의 언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자신이 외국인이라서 자녀 양육에 좋은 점은 자녀가 자신의 모국어를 배우거나 모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자녀의 생활 습관 교육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의생활의 경우 자녀는 성별에 상관없이 입고 벗기 편하거나 활동에 편한 옷을 공통으로 선호하였고, 대체로 어머니가 골라주면 자녀가 그대로 잘 따라서 입었으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옷을 챙겨주는 경우가 자녀가 선택하여 옷을 입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식생활의 경우는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한국 요리에 미숙해도 자녀의 영양과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요리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자녀의 수면시간은 모두 9시간~10시간으로서 비슷한 나이의 일반가정 자녀와 뚜렷한 차이가 없이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연구참여자가 자녀와 함께 자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위생과 청결 면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으로 자녀에게 손 씻기를 강조하였다.

      셋째, 한국과 연구참여자 출신국의 자녀 양육 태도와 자녀의 생활 습관 교육은 출신 국가별로 다른 점이 발견되었는데 그 공통적 차이는 출신국 문화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일본과 필리핀 출신은 한국보다 자녀를 엄하게 양육하고 중국 출신은 자녀를 강하게 키우는 경향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특정 지역에 사는 소수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심층 면담하고 얻은 것이므로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고, 연구참여자들의 제한적 참여 일수와 시간으로 인해 각 항목에 대해 더 깊고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점을 연구의 한계로 들 수 있다. 비록 연구참여자 2명이 한 나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을지라도 각 출신국의 생활문화와 교육환경이 다른 점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한국과 출신국의 자녀 양육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 국가별로 별도의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 출신국의 언어로 작성된 설문지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다문화가정 교육에 더욱 의미와 가치가 부여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려움을 가진 채 자녀 양육에 노력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미래사회의 인재를 양육하는 책임자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이 교류하면서 상대 가정의 훌륭한 자녀교육 방법을 받아들이고 내 가정의 자녀교육에 적용이 가능한 정책의 실효성있는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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